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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 한세광 교수팀 

당뇨병 등 난치병의 치료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하이드로젤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

있다.  

포스텍은 17일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이 세포치료제를 체내에 효과적

으로 전달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생의약용 새

로운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 

이번 연구는 빛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광유전학적 세포를 하이드로젤 내

에 넣어 체내에 투입, 빛을 쬐어 혈중 당 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

는 방식이다.  

연구팀은 이 방식이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 

또 빛을 조사해 몸속 독성 중금속 함량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학계 

주목을 받고 있다. 

연구팀은 주사 가능한 하이드로젤도 개발했다. 

이 방식은 암, 뇌졸증, 심근경색 등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변형된 줄

기세포를 체내에 투여,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했다. 

이번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 (주)제넥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, 세포치료

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. 

한세광 교수는 이번에 제안한 재생의약용 주사가능형 하이드로제 기술을 이용하

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제의 효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

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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